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 김민정, 송고은, 신지현 

작가: 강동주, 김윤철, 박민하, 양유연, 전명은  

 

2018. 1. 24 ~ 2. 24 

 

오프닝 리셉션: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8시 

작가와의 대화: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두산갤러리는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 전시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We are Star Stuff》를 2018 년 1 월 24 일부터 2 월 24 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의 7 회 참가자 김민정, 송고은, 신지현의 공동기획전시이다.  

 

1990 년 2 월 14 일 명왕성 부근을 지나고 있던 보이저 1 호는 망원 카메라의 각도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이것은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광활한 우주 

속 미미한 우리 존재를 눈으로 직면하게 된 계기였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온 인간의 행위를 탐구하며 시작되었다. 그 행위의 흔적은 기원전 

5000 년경 바빌로니아의 목동들로부터 시작된 별자리의 기원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녁 

별의 신 헤스페로스(Hesperus), 중세 시대 성당의 천장화와 같이 빛과 어둠에 관한 다양한 상징과 

표현 기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별은 신비한 자연물이자 종교적 상징물, 낭만적 표상으로서 

오랫동안 영감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유는 오늘날 현대 천문 과학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계절마다 위치를 달리하는 별자리의 

변화는 농사나 종교의식의 적기를 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지도를 대신해 바다 위 

나침반 역할을 하며 인류문명의 순항을 이끌어왔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토록 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일까? 이번 전시에 참여한 다섯 

명의 작가는 별의 존재를 물성 그 자체로 간주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면서 현실의 경험과 상상의 감각 사이를 오간다.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강동주, 김윤철, 박민하, 양유연, 전명은을 통해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광활한 우주 공간 속 미립분자와 같은 

우리의 시선은 다시금 하늘로 향한다. 결코 정복되지 못할 시공으로 떠나는 이 여정이 인간의 

끊임없는 상상과 자각 그리고 회의가 뒤섞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민하는 인간을 둘러싼 환영과 이미지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Cosmic 

Kaleidoscope>(2018) 은 빛에 대한 인류의 판타지를 담은 작가의 신작 영상이다. 이곳에서 

작가는 빛, 별, 유토피아, 그리고 영화 매체를 향한 갈망 등을 이야기한다. 김윤철은 직접 합성, 

개발한 특수 메타물질을 근접 촬영한 영상과 우주의 입자들에 반응하는 <FLARE>(2014)를 

선보인다. 작가의 작품에서 관찰되는 추상적 움직임은 보다 근원적인 물질의 엔트로피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그의 질료적 탐구는 138 억 년의 우주 역사를 통해 생성된 철, 탄소, 

산소, 인 등의 물질이 실제 인간의 몸을 구성한다는 유기적 관계를 은유하고 있는 듯하다. 

전명은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시선을 담은 <사진은 학자의 망막>(2012)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열망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한다. 강동주의 작업은 빛과 

어두움을 시간과 공간으로 인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밤 풍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내면화된 

빛과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양유연은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마주하는 

순간인 동시에 일견 생경하게 다가오는 풍경을 회화로 선보인다. 작품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낯섦이라는 감정은 마치 우주의 단위로 세상을 볼 때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거리와 관점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3 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 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의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룬다. 1 년의 교육기간 후, 

두산갤러리에서 3 명이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해 봄으로써 1 년간의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큐레이팅 기회를 갖게 한다. 

  

 

 


